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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프루트(Passif lora edulis)는 브라질이 원산지이며 아열대와 열대지역에서 재배

되고 있는 다년생 상록덩굴식물로 시계꽃과(Passif loraceae) 시계꽃속(Passif lora)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500여종이 분포하고 그 중 10여종은 식용, 나머지는 관상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전남지역 재배에 적합한 대체 아열대과수 개발

이 필요하다. 패션프루트는 겨울 최저온도가 3℃이상 조건에서 재배 가능하여 남부

지역는 무가온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지만 시설내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35℃ 

이상 고온이 지속되어 과실을 볼 수 없다. 8월 하순부터 피는 꽃은 인공수분으로 

착과되어 11월부터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낮은 온도(10℃이하)로 착색이 진행되

지 않아서 동해피해로 수확을 포기해야 한다. 

 어느 시기까지 인공수분을 해야 당년에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패션프루트의 후기(2차) 개화시기 중에서 8월 30일, 9월 10일, 9월 20일, 9월 30일에 

인공수분 하여 11월 하순에 착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처리를 조사한 결과 8월 

30일 처리구만 11월 21일 착색이 되었다. 미착색과에서 내용물이 진노랑색으로 진

행되면 후숙하여 상품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노랑색에 도달한 시기를 조사

하였다. 조사에서 9월 10일까지 인공수분 처리한 과실은 후숙하여 상품과로 판매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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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Hylocereus undatus)는 멕시코 및 과태말라가 원산지이며 아열대 및 열대지

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베트남· 타이완·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재배하

고 있다. 가지에 열매가 있는 모습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과 닮았다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전남지역 재배에 적합한 대체 열대 및 아열대과

수 개발이 필요하다. 용과는 열대과수 중 비교적 낮은 온도(10℃이상) 조건에서 재

배 가능하여 남부지역에서 시설내 가온재배하고 있다.  

  국내 시설재배 중 문제점은 용과는 밤에 꽃을 피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매개곤

충이 없어서 인공수분으로 수분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인공수분의 한계시간과 수분

할 경우 과실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인공수분 시간을 개화 1시간 이내, 

4~5시, 11~12시 및 무 처리(방임)로 처리하였다. 

  개화시기는 1차 7월 13일, 2차 8월 8일, 3차 8월 26일로 3회에 걸쳐 개화가 이루

어졌으며 이시기의 화분량는 4~5시가 0.68g, 11~12시 0.47g로 1시간 이내 0.16g보다 

많았고 과실비대에서 1과중은 개화11~12시가 421g, 4~5시 400g, 1시간 이내가 377g

으로 처리 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무처리는 185g으로 처리구와 192~236g의 유의차가 

있었다. 

  용과의 인공수분한계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개화 11~12시)까지 인공수분 할 경우 

정상적인 착과가 이루어졌으며 과실비대를 위해서 인공수분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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